
  구미쯔비시합자회사 가라쓰지점 본관은 1908년에 가라쓰남부를 중심으로 퍼진 
가라쓰탄전의  석탄을  채굴했던  미쯔비시가  석탄  판매를  위해  사무소로  건설한  
건물입니다. 건물의 디자인은 서양식 목조2층 건물이지만 지붕은 전통적인 동아시아의 
디자인으로, 매우 특징적인  디자인입니다.
   이 건물은 가라쓰서항에 인접한 매립지에 건설되어, 건물뿐만 아니라, 당시의 호안

(둑 보호시설)도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. 건물이 완성되었을 때, 가라쓰서항은 석탄의 
무역항으로  번영하고  있어서 ,  베란다에서  석탄운반선이  왕래하는  모습을  볼  수  
있었습니다.
   이  건물은  미쯔비시마루노우치  건축사무소 (소장 :야스오카카츠야ᆞ고문 :
소네타츠조)의해 디자인 되었습니다. 소네다츠조는 가라쓰출신의 건축가로, 그와 같은 
가라쓰출신인 다츠노긴고와 함께 일본 최초의 서양건축가 한명으로  알려져있습니다. 
   미쯔비시가 가라츠탄전에서 철수한 후, 건물은 해상보안청 등이 사용하고 있다가 
1972년에 가라쓰시 소유가 되었습니다. 1979년에 복원공사를 한 후, 1980년에 사가현의 
중요문화재로 지정되었습니다. 그 이후, 가라쓰역사민속자료관으로 사용되어오다가 
현재는 휴관하고 있습니다.

【명칭】구미쯔비시합자회사　가라쓰지점　본관

     　　　(가라쓰시역사민속자료관)    

【소재지】사가현가라쓰시카이간도오리7181번지    

【구조】목조2층건물, 팔작지붕구조  

【규모】면적 : 1층 약428 ㎡ , 2층 약413 ㎡

【건축년】명치41년(1908)

【설계】미쯔비시마루노우치건축소  

【시공】코베미쯔비시건축사무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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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930년대의 미쯔비시합자회사가라쓰지점
（미쯔비시가라쯔광업소 사진첩에서）
 

1910년대의 서가라쓰항
【국립국회도서관 웹사이트에서】

탕광경영자인  다카토리고래요시에  의해  세워진  
건물입니다. 동쪽의 오히로마동은 1905년, 서쪽의 
교 시 쓰 동 은  1 9 1 8 년 에  세 워 졌 습 니 다 .  
오히로마동에는 노무대 등 뛰어난 장식을 가지고 
있습니다.

가라쓰은행장이었던 오오시마의 저택입니다. 
1893년경에 세워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.
이전에는 300m정도 서쪽에 세워져 있었지만 
2017년에 현재 위치로 옮겨 세워졌습니다.

가 라 쓰 의  근 대 화 를  앞 당 긴  가 라 쓰 은 행 은  1 9 1 2 년 에  
본점으로세워진 건물입니다. 
건물설계는 가라쓰 출신으로 일본 최초의 서양건축가 한명인 
다츠노긴고가 감수한 것으로 알려져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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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층평면도

계 단 의  난 간 에 는  서 양  
엉겅퀴꽃봉우리를 모티브로 
한 장식이 되어있습니다.

타이핑실

현관과 1층의 복도는 테라조(인조석)
마무리입니다.

조명디자인은 아르누보양식입니다.

지점장실의 벽에 걸려있는 편액은 
미쯔비시의 경영이념인 『삼강령』 이 
써있습니다.

서양목조건축양식의 
일종인 하프덤버 양식

베란다에서 석탄운반선으로
북 적 거 리 는  항 의  모 습 을  
볼수있었습니다.

지붕의 형상은 동아시아의 
전통적인 양식인 팔작지붕 
구조입니다.

1층의 천정 디자인은 방과 다르게 
되어있습니다.

기초 벽돌목지는 흙손을 사용하여 정성스럽게 
성형되어있습니다.

건물의 주변에는 건설 당시의 호안

(둑 보호시설)이 잘 남아 있습니다.

지점장실과서무과실의 사이에는

중후한 카운터가 설치되어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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